
인도네시아, 연료가격 인상 불가피
ADB, 에너지보조금 늘어나 적자폭 확대 … 사회기반시설 재원 부족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연료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재정적자 폭을 줄일 것을 권고

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12월18일 보도했다.

에디먼 긴팅 ADB 인도네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월17일 기자들에게 국민도 연료보조금 증가가 국가 경제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며 연료가격을 전기요금처럼 분기별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4000만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이며 정부는 빈곤층을 지

원하기 위해 휘발유와 디젤, 전기에 막대한 에너지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2012년 에너지 보조금이 123조6000억루피아에서 137조4000억루피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함으로써 재정적자도 목표치인 GDP 2.2%에서 2.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유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미 석유를 수입하지만 정부보조금 휘발유는 가격이 리터당 4500루피아(약 0.5달러)

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하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휘발유는 리터당 1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으로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고 사회기반시설 투입 재원이 부족해

지면서 여러 차례 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을 시도했으나 서민들과 일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긴팅 부국장은 “ADB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개발 기금을 인도네시아의 국내외 연결성 개선을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에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위해 17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

프로젝트에는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도로 건설은 물론 지열발전소 건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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